
<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

화학산업과 2 0세기의 교훈
뉴M i l l e n i u m에 대한 기대와 환희로 온세상이 떠들썩한 모양이다. 뉴 밀레니엄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조차 아리송한 상태에서 과연 흥청망청해도 되는

것인지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해야 할 것이다. 화학산업계는 Y2K 문제를 제외하고는 뉴 밀레니엄

과 별 상관이 없어 다행스러울 정도이다.

뉴 밀레니엄 즉, 21세기는 2 0 0 0년 1월1일 시작된다는 것이 한국 및 미국은 물론 각국의 공식적인 입

장이다. 2001년 1월1일을 기준시점으로 보는 주장은 1 5 8 2년 제정된 G r e g o r y력에 따라 예수부활시점

표시를 위해 서기(AD) 개념을 도입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당시에는「0」개념이 도입되지 않아

디오니소스가 예수 탄생연도를 AD 1년으로 잡았다. 하지만, 현대에는「0」개념을 세기의 시작에 도

입, 독일의 빌헬름 3세와 프로이드가 1 9 0 0년 1월1일을 2 0세기의 시작으로 적극 지지한 이래 전세계

1 0 0여개 국가들이 새 천년의 시점을 2 0 0 0년 1월1일로 보고 있다.

시작연도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2 1세기에도 한국이라는 국가명칭을 사용하고, 세

계에 뒤떨어지지 않는 나라와 국민으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2 0세기들어 1 9 1 0년 일본에 병합당했고, 1950년 동족상잔의 6 . 2 5전

쟁을 치렀으며, 1997년 치욕적인 IMF 경제신탁통치를 당하지 않았던가?

미국의 시사주간지 T i m e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의 7 2 %가 1 9 9 9년 1 2월3 1일 파티에 대해 아무

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고, 예년보다 더 큰 규모의 축하행사를 벌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5명 중

1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세계 제1의 부자나라이고, 축제국가인 미국이 그러한데 우리나라는 왜 이러

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Y2K문제 등으로 빚어질 차질과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어 야기될

혼잡, 고물가는 우려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동해안 여관의 하루 숙박비가 1 5만- 3 0만원으로 4 - 5배 껑

충 뛰었다고 하지 않는가 말이다.

O E C 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1 9 9 9년 9 %이상, 2000년에는 6 . 5 %로 전망했다해서

과연 흥청망청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싶을 뿐이다. 흥청망청의 대가로 I M F체제를 불러들였고, 혹독

한 구조조정과 온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은지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 아니던가 말이다.

O E C D가 지적한 ▷엔고지속에 따른 일본경제의 회복지연과 장기금리 인상에 따른 일본·E U경제의

회복지연 ▷미국 주식가격 폭락 및 투자자본 유출에 따른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한국 및 아

시아 국가의 구조개혁 지연 및 중남미 경제의 불안정성 그리고 ▷밀레니엄라운드 협상에 따른 주요

무역국가들간의 긴장 등 2 0 0 0년의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마음가

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부와 회사와 개개인이 대비책을 세우고 고민하지 않고서는 아

무 것도 달성하거나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계나 금융권이 추진한 Y2K 대책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21세기의 국가경제는 1차산업과 제조업

과 서비스업의 비중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떠한 비전을 세워야 하는 것인지, 어떠한 상품과 상표로

세계시장에 도전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심사숙고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화학산업계도 신중한 관찰과 통찰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산업의 기틀을 잡은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과거의 독과점적 경영행태, 경영철학의 빈곤에서 유래한

무사안일, 「화학」이라는 특수성에 연유한 배타적 사고방식, 공급부족을 즐기던 시절의 마케팅 부재,

「대마불사」라는 한국적 가치와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무분별한 투자, 해외시장의 중요성을 간과한 밀

어내기, 장기비전 없는「우물안 개구리들의 이전투구」등등 개선해야 할 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널

려 있다.

한국 화학산업계에 독과점 횡포-수급갈등-중복투자-덤핑경쟁-경영불안-가격담합-구조조정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경유착과 배타적 사고방식에 유래한 바 크다고 진단된다는 점에서

2 1세기에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고 개혁해야 성장·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진단하

고, 진단내용을 바탕으로 장기발전비전을 재정립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화학저널은 2 0세기의 교훈을 거울삼아 한국 화학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충고와 비전 제

시에 매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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